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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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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
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자료는 2017년 6월 13일부터 2017
년 6월 30일까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 2학년 학생 129명이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 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3.45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3.55점, 간호과정 자신감은 3.68점이었다. 간호과정 자신감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r=.572, 
p<.001), 비판적 사고성향(r=.488,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었으며, 설명력은 32.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과정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과정 자신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인을 규명하고 추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s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13th 2017 to June 30th, 2017. Informed
consent was received from 129 students who were in their second year of nursing colleg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 score f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3.45, 
the score for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55, and the score for nursing process confidence was
3.68.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cess confid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572, p<.001)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488, p<.001). The factor affecting the 
confidence in the nursing process wa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32.2%). Educational methods based
on build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re needed to enhance the nursing process. There are 
limitations in discus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due to the lack of prior research.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nfir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the relationships it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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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질 높은 간호 요구도 증가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
제해결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직면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과정을 적용
하고 있다[2]. 간호에서 문제해결 방법의 하나인 간호과
정은 간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화한 틀을 제공하
며[3] 대상자 간호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간호의 전문
성을 향상할 수 있다[4].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졸업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로서 학습성과의 하나로 간호과
정을 제시하고 있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자료의 확
인, 분류 및 간호진단 결정에 미숙함이 있고[6-7], 임상
현장의 간호사도 대상자의 문제에 대한 간호사정, 수행 
및 평가가 미흡하여 간호과정을 정확하고 능숙하게 적용
하지 못하며[8-9] 간호과정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따라서 직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과정의 순차적, 논리적 적용에 있어서 비판적 사
고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0-11]. 비판
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개인적 특성, 습관, 
태도 및 정서적 성향으로[11],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인
지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자세를 의미한다[12].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
인을 분석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 교
육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방법으로[13] 
문제해결능력과 연관된 중요한 역량이다[14].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진다는 선
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14-15] 학습자 스스로 자신
의 학습과정에 책임을 지고 학습하는 능력이 있을 때 문
제해결능력이 향상되므로,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할 필
요가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과정 교육을 향상할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

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과정 자신감을 확인하고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과정 자신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과정 자신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과정 자신감 간의 관계 및 간호과정 자
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 소재 일개 대학에서 간호과정 과목을 

이수한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Kim과 
Seong[17]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예측요인 9개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114명이며, 탈락률 20%를 고려
하여 배부된 137부 중 13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
한 4부를 제외한 129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Lee 등[18]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등의 3개 영역 총 4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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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18]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9]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지적열정,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등
의 7개 영역 총 27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
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19]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8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다.

2.3.3 간호과정 자신감
간호과정 자신감은 Kwon[2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과정 지식, 간호과정 적용, 간호과정 기
록, 증상구분, 징후구분, 관련요인 구분, 간호과정 단계 
연계, 협력, 간호 일관성 등의 9개 영역 총 37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20]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9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C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1044348-20170303-HR-002-04)을 받은 후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30까지 수집되었다.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의 비밀유지, 연구 참여의 철회 권리, 연구에 참여하
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
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
신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과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
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여학생이 97명(75.2%), 남학생이 32명

(24.8%)이었고, 평균 연령은 21.68±2.03세 이었다. 입
학 동기는 ‘높은 취업’이 70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수준은 ‘중’이 83명(64.3%)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활 만족도는 ‘만족’ 61명(4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
공 만족도는 ‘만족’ 72명(55.8%), 수업 만족도는 ‘만족’ 
105명(81.4%)이 가장 높았다(Table 1).

Variable Categories n(%) or Mean±SD

Gender Male 32 (24.8)
Female 97 (75.2)

Age 21.68 ± 2.03

Motivation 
for nursing 

High employment 70 (54.2)
Recommendation 31 (24.0)
Voluntary 14 (10.9)
Service 14 (10.9)

Academic
achievement

High 19 (14.7)
Medium 83 (64.3)
Low 27 (21.0)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61 (47.3)
Moderate 51 (39.5)
Non-satisfaction 17 (13.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72 (55.8)
Moderate 43 (33.3)
Non-satisfaction 14 (10.9)

Satisfaction 
of class

Satisfaction 105 (81.4)
Moderate 20 (15.5)
Non-satisfaction 4 (3.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9)

3.2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
향, 간호과정 자신감 정도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5±.481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실
행이 3.53±.4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
고성향은 평균 3.55±.39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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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nfidenc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43±.472 -.88
(.378) 3.51±.392 .02(0.25) 3.68±.526 -.15

(.881)
Female 3.52±.509 3.69±.365 3.69±.492

Motivation 
for nursing 

High 
employment 3.34±.363

1.44
(.232)

3.55±.331
.92

(.433)

3.60±.534
1.95
(.125)Recommendation 3.45±.533 3.52±.416 3.66±.495

Voluntary 3.64±.419 3.70±.409 3.98±.567
Service 3.59±.425 3.61±.375 3.67±.475

Academic
achievement

Higha 3.92±.401
17.95
(<.001) a>b,c

3.88±.329
10.46
(<.001) a>b,c

4.03±.567
9.91

(<.001) a>b>cMediumb 3.44±.413 3.53±.356 3.69±.471
Lowc 3.15±.486 3.39±.414 3.39±.458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a 3.56±.463
4.78
(.010) a>c

3.59±.366
1.34
(.263)

3.84±.504
7.93
(.001) a>b,cModerateb 3.41±.406 3.55±.350 3.60±.431

Non-satisfactionc 3.18±.633 3.42±.561 3.35±.596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a 3.62±.450
13.79
(<.001) a>b,c

3.63±.381
4.03
(.020) a>c

3.87±.510
15.50
(<.001) a>b,cModerateb 3.31±.388 3.50±.332 3.50±.387

Non-satisfactionc 3.03±.528 3.34±.519 3.24±.446

Satisfaction 
of class

Satisfactiona 3.52±.469
6.08
(.003) a>b

3.60±.370
3.57
(.031)

3.77±.506
8.83

(<.001) a>bModerateb 3.18±.464 3.37±.472 3.30±.414
Non-satisfactionc 3.05±.130 3.32±.199 3.32±.112

Table 3. Difference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9)

에서는 객관성이 3.98±.5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과정 자신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8±.516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에서 징후구분이 3.96±.61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과정 적용이 3.54±.6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Variable Categories Mean±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tal 3.45±.481
Learning plan 3.35±.546
Learning practice 3.53±.488
Learning evaluation 3.18±.5.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tal 3.55±.392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45±.594
Prudence 3.31±.555
Self confidence 3.39±.540
Systematicity 3.24±.648
Intellectual fairness 3.97±.500
Healthy skepticism 3.59±.509
Objectivity 3.98±.577

Nursing 
process 
confidence

Total 3.68±.516
Knowledge 3.69±.638
Performance 3.54±.615
Record 3.77±.630
Discriminating among symptom 3.79±.661
Discriminating among signs 3.96±.614
Discriminating among related factors 3.65±.687
Linkages of phases 3.57±.688
Collaborative consistency 3.55±.660
Nursing consistency 3.59±.682

Table 2. Subjects'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N=12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업 수준이 높
은 학생이 학업수준이 중간이나 낮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17.95, p<.001),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유의하게 높았으며(F=4.78, p=.010),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13.79, p<.001),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보
통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08, p=.003).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이 학업수준
이 중간이나 낮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10.46, 
p<.001),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03, p=.020). 수업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3.57, p=.031) 사
후검정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과정 자신감은 학업수준이 높은 학생이 중간이나 
낮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9.91, p<.001), 대
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
게 높았으며(F=7.93, p=.001),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15.50, 
p<.001),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F=8.83, p<.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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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
향, 간호과정 자신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간호과정 자신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r=.572, p<.001), 비판적 사고성향(r=.488,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Variable
Nursing process confidence

r(p)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572(<.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88(<.001)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N=129)

3.5 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를 회귀식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는 Dummy 변수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
지수는 1.02～2.35로 모두 10이하, 공차한계는 .42～.97
로 0.1이상으로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
한 결과 모형의 잔차 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
이 2.03으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F=61.86, p<.001), 유의한 예측인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β=.614, p<.001)이며, 설명력은 32,2%
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565 .272 5.750 <.00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614 .078 .572 7.866 <.001

R²=.328, Adj. R² =.322, F=61.86(p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cess confidence
(N=129)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과정 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과정 자
신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과정 교육을 위
한 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Ha[21]의 연구에
서 3.38점,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과 Shim[22]
의 연구에서 3.34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과정 교과목 수업에서 그룹활동
을 통해 임상사례분석과 간호과정 적용 과제를 수행해보
도록 하였는데 개인이 아닌 그룹을 통해 소속감을 높여
주는 지지적인 학습 환경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23]가 의미하는 바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그룹 활동을 활용한 사례기반학습의 교육효
과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영역으로는 학습실행 3.53점이 
가장 높았고 학습평가 3.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Ha[21]의 연구에서는 학습실행이 높고 학습계획이 낮게 
나타났으며, Kim과 Shim[22]의 연구에서는 학습실행이 
높고 학습계획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
로 일치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전
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학습실행에 비해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도출하는 학습평가
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반성적 자기성찰
과정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성
찰일지 작성을 통해 학습내용 정리와 복습, 학습과정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자신의 잠재력과 한계점을 검토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24] 학습평가를 통한 인지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전
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과 Jeong[25]의 
연구 결과와 학업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과 
Bang[2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가 좋을수록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이 높았으므로 이에 간호학생들의 학업 흥미
와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환경
을 조성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전략 마련
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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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27]에서 
3.44점의 결과보다는 높았으나,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3.57점의 결과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는 결과[28]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 번의 교육으
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으로 지
속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을 도모해야
겠다[29].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으로는 객관성이 
3.98점으로 높지만 체계성이 3.24점으로 낮아, 선행연구
[15, 28]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객관성은 높으나 논리적 
일관성인 체계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체계성이 낮은 이유
는 임상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간호지식이나 기술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경험이 부족하여[1], 문제
에 대해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암기식보다는 논리적 사
고를 함양시키고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
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수준, 전
공 만족도, 수업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는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Lee 등[30]의 
연구와 학업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Lee와 Chung[31]
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을 성취하는 데 적극적이
며, 지식에 대한 열정, 자신감을 느끼고 학습에 임할 가능
성이 크며[30] 이러한 태도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
역인 지적열정과 자신감 개념과 일맥상통하여 비판적 사
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과정 자신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8점으로 같은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32]에서 2.85점의 
결과보다는 높았으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
션 실습교육 효과를 살펴본 연구[10]에서 4.15점으로 나
타난 것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학년 및 교육
수준, 교육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같
은 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32]보다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경우 
간호과정 교과목에서 간호과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강의
식 수업으로 진행한 후 임상사례를 재구성한 상황을 사
례로 제시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해보도록 하는 수업방식
을 적용받았는데 이러한 교수법의 효과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Kim과 Park[10]의 연구에서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게 나
타난 이유는 문제중심학습과 시뮬레이션을 통합한 실습

에서 간호과정의 반복 연습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된 결
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과정 자신감은 학업수준, 대
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
활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방안 마련에 관심을 두
고 학생지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
호과정 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으로 설명력은 32.2%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과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
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학
생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
율적으로 습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14] 결
과적으로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위
한 체계적 접근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교수방법을 고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교과목 운영방법으
로 사례를 제시하여 간호과정에 적용한 방법에 대한 전
후 효과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간호과정 교과목 운영 
후 수업개선을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사례를 통해 조원
끼리 간호과정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시간’, ‘흥미 있었음’,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수정할 수 있었음’, ‘사례를 통
해 이해가 쉬웠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생각 하면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었음’ 등의 의견들
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고려해 볼 때 간호과정 
교육에서 사례를 적용한 교육방법이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교육방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일 지역 일개 간호대학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가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사례 
적용의 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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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능력이며, 간호과정 자신감에 대한 설명력은 32.2%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증진에 근거한 교육방
법이 필요하며, 사례를 적용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과정 자
신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를 논의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며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인 변인을 규명하고, 추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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